
구분 문제 정답 해설

1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표현을 고르세요.

A : 日本語(    )分かりますか。일본어를 압니까? (할 수 있습니까)
B : はい、分かります。네, 압니다.

2 가능동사나 동사「分かる」는 ‘～을/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조사 「を」가 아닌 「が」를 쓴다.

2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표현을 고르세요.
中国語は聞いて理解することはできますが、あまり（
）。
중국어는 듣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다지 말을 못합니다.

4
1그룹 동사 「話す」의 가능형은 「話せる」, 「ます」를 붙이면 「話せます」가 된다. 제시된 문장에서 「あま
り」가 나왔으므로 뒤에는 반드시 부정형의 표현이 와야 하므로 「話せません」이 정답이다.

3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표현을 고르세요
天気予報によると明日は(     )そうです。
일기예보에 의하면 내일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2 전문 표현 「そうだ」앞에는 보통형이 와야 한다. 명사「雨」의 보통형은 「雨だ」이므로 「雨だそうだ」가 정답.

4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표현을 고르세요
A : 山田さんはまだですか。
야마다 씨는 아직입니까?

B : 花屋に寄ってから（　　　　)と言っていました。
꽃가게에 들린 후 온다고 말했습니다.

1 전문 표현 「～と言っている」앞에는 동사의 기본형이 와야 하므로 정답은 「来る」

5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표현을 고르세요
A : 明日、何をしますか。내일 무엇을 합니까?
B : 友達と映画を（　　　　　）と思います。친구와 영화를 볼 생각입니다.

4
｢의지형 + と思う｣는 ‘~하려고 하다, ~할 생각이다’의 의미이다. 2그룹 동사의 의지형은 어미 「る」를 떼고 「よ
う」를 붙여야 하므로 「見る」의 「見」에 「よう」가 접속된  「見よう」가 정답이다.

6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표현을 고르세요
A : 夏休みにどこか行きますか。여름 휴가에 어딘가 갑니까?
B : ヨーロッパに（　　　　　）つもりです。유럽에 갈 생각입니다.

1 「동사의 기본형 + つもり」는 ‘~할 생각이다, ~할 작정이다’의 의미이므로 빈칸에는 「行く」가 온다.

7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표현을 고르세요
A : 最近、元気ですね。

최근에 기운 넘치네요.
B : 退院してから、タバコを（　　　　　　　　　　　）なりました。
퇴원한 후 담배를 피우지 않게 되었습니다.

3
「동사의 ない가 붙는 형태 + なくなる」는 ‘~하지 않게 되다’라는 의미이며, 「吸う」에 「ない」가 붙으면 「吸

わない」가 되므로 ‘피우지 않게 되다’는 「吸わなくなる」가 된다.

8

다음 빈칸에 들어갈 표현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A : 先生、日本語は漢字が多くて難しいです。
선생님, 일본어는 한자가 많아서 어렵습니다.
B : 毎日、書きながら練習（　　　　　　　）してください。
매일 쓰면서 연습하도록 해주세요.

1
「기본형 + ようにする」는 ‘~하도록 하다’라는 의미이므로, ‘연습하도록 하다’는 「練習するようにする」가 된다.
따라서 정답은 「するように」이다.

9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표현을 고르세요
A : この部屋、寒いですね。
이 방, 춥네요.
B : あ、窓が（　　　　　　）います。
아, 창문이 열려 있습니다.

3
자동사의 상태는 「～ています」, 타동사의 상태는 「～てあります」로 표현한다. 따라서 빈칸에는 자동사가 들어
가야 하므로 「開く」에 「て」가 붙은 「開いて」가 정답이다. 참고로 「開く」의 타동사는「開ける」이다.

10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표현을 고르세요
このごろ、お客さんがだんだん（　　　　　　　　）。
요즘, 손님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4
상태의 변화는 「～ていく(～해 가다)」, 「～てくる(～해 오다)」로 표현한다. 점점 손님들이 줄어들어 왔으므로
「減る」에 「～てくる」가 접속된 「減ってきました」로 표현해야 한다.

11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표현을 고르세요.
ここだけの話ですから、誰にも（　　　　　　　　）ほしいです。
여기에서만의 이야기니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길 바랍니다.

1
「～하기 바란다」는 「～てほしい」, 「～하지 않기 바란다」는 「～ないでほしい」로 표현한다. 누구에게도 말하
지 않기를 원한다는 의미의 문장이 되어야 하므로 동사 ｢言う｣에 「～ないでほしい」가 접속된 「言わないでほし
い」로 표현해야 한다.

12

다음 (       )에 들어 갈 수 없는 표현을 고르세요.
A : 顔色が悪いですね。
안색이 나쁘네요.
B : 昨日、ちょっと（　　　　　　　　　　　）。
어제 좀 과음했습니다.

4
‘너무~하다, 지나치게~하다’는 ｢ます형 + すぎる｣으로 표현해야 하므로, ‘과음하다’는 ｢飲みすぎる｣라고 해야 한
다.
①어제 좀 마셨어요.  ③어제 좀 마셔버렸어요. ④어제 좀 마시길 원해요.

13
다음 빈칸에 들어갈 표현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明日、（　　　　　　）家で休みます。
내일, 비가 내린다면 집에서 쉬겠습니다.

4
조건‧가정표현은 과거형 뒤에 ｢ら｣를 붙여서 표현한다.　명사 ｢雨｣의 과거형은 ｢雨だった(비였다, 비가 내렸다)｣

이므로,‘비라면, 비가 내린다면’은 ｢雨だったら｣가 된다.

14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표현을 고르세요.
A : 風邪をひきました。
감기에 걸렸습니다.
B :（　　　　　　　　　　　　　　　　）。
좀 쉬는 것이 어떻습니까?

1
다른 사람에게 충고나 조언할 때는 「～하면(~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는 의미의  「～たらどうですか。」로
표현하면 된다.

15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표현을 고르세요.
A : 彼女はとてもやさしいですね。
그녀는 아주 친절하네요.
B : ええ、まるで（　　　　　　　　）ようです。

네, 마치 천사 같네요.

2
비유 표현인 「ようだ」앞에 명사가 올 때는 보통형의 어미 「だ」를 「の」로 바꾸면 된다. 즉 「天使だ」를 「天
使の」로 바꾼 후 「ようだ」를 붙인 「天使のようだ」는 ‘천사 같다’라는 의미의 표현이 된다.

16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표현을 고르세요.
A : ここは外国人が多いですね。
여기는 외국인이 많네요.
B : そうですね。（　　　　　）みたいですね。
그렇네요. 외국 같네요.

1
｢ようだ｣의 회화체인 ｢みたいだ｣ 앞에 명사가 올 때는 ｢명사 + みたいだ｣의 형태가 되므로 ‘외국 같다’는 ｢外国みた
いだ｣가 된다.

17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표현을 고르세요.
A ： 韓国のお土産は何がいいですか。
한국 여행 선물은 무엇이 좋아요?
B : お土産を（　　　　　　）海苔がいいですよ。
여행 선물을 사는 거면 김이 좋아요.

3
남에게 조언할 때 쓰이는 조건‧가정표현은 ｢なら｣이다. ｢なら｣앞에는 보통형이 오는데 문장의 의미상 현재시제가

오면 되므로 ‘사는 거면, 산다면’은 ｢買うなら｣가 된다.

18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표현을 고르세요.
A : どうしますか。
어떻게 할까요?
B : もうちょっと、（　　　　　　）ば買いますけど…
좀 더 싸면 살텐데…

4
조건‧가정표현 ｢ば｣의 경우, 동사는 う단을 え단으로 바꾸고 ｢ば｣, い형용사는 어미 ｢い｣를 떼고 ｢ければ｣, な형용

사나 명사의 경우, 어미 ｢だ｣를 ｢なら｣로 바꾸면 된다. 「安い｣는 い형용사이므로 「安ければ」가 된다.

19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표현을 고르세요.
韓国では室内に入る時、靴を（　　　　　　　　　　　）。
한국에서는 실내에 들어갈 때 신발을 신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3
‘~하기로 되어 있다’는 「기본형 + ことになっている」, ‘~하지 않기로 되어 있다’는 「부정형 + ことになってい
る」로 표현한다. ‘(신발을) 신다’는 「履く」, ‘ (신발을) 신지 않는다’는 「履かない」이므로 ‘신지 않기로 되어 있
다’는 「履かないことになっている」라고 표현해야 한다.

20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표현을 고르세요.
A : 明日の会議は何時からですか。
내일 회의는 몇 시부터 입니까?

B : 9時から始まるので8時半までには（　　　　　）なければなりません。
9시부터 시작되니깐 8시 반 까지는 와야 합니다.

2
부정의 「ない」가 붙는 동사의 형태에 「~なければなりません」을 붙이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해야 합니
다’라는 의미의 표현이 된다. 「来る」의 부정형은 「こない」이므로 「와야 합니다」는 「こなければなりません」

이 된다.


